22.10.30. 일욜엔양생단풍 『사이보그가되다』 연립과 환대의 미래론
타인을 만나는 일
약간의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타인이랑 애초에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 편견과  다른생각, 동의하기 어려운 이념의 운반체다.(299p)
비대면의 시대는 ‘안전’하겠지만 차이를 존중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차이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음새도 없을 것이다.(300p)
장애인운동의 목표란, 자립이 아니라 연립을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서 지향하는 것이라 면서 이때 자기결정권(자율성)이란 ‘여러 주체들이 상호 의존적관계 속에서 서로의 의견과 판단을 소통하고 조율해가며 실현할 수 밖에 없는 권리임을 강조한다. 나는 연립이라는 삶의 조건을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의 협력과 연대, 연결을 넘어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타자’와도 잇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타자는 나를 돕는 활동지원자이고, 안내견이고, 휠체어이며, 보청기이고, 오토박스이고, 청테이프이고, 친구들이며, 관객이고, 독자들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등장할지도 모를 어떤 존재이다 (305p)
살아가는 방식의 기준은 분명 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 방식이 없다면 선택의 기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것이고, 이세상에서 태어나 걷고, 말하고, 먹는 것을 배운 것처럼 매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살아온 삶에서 정상과 비정상, 옳고 그름,으로 쉽게 프레임을 만들어 대상화 하고 있는 나의 관념에 접근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정상이라고 쓰고 있는 일상언어에 대한 생각을 하던 중 일화가 오버랩 되었다. 집에서 쓰는 오래된 핸드 그라인더가 있다. 원두투입구가 돔형태로 덮고 있다. 원두를 튀게 하지 않고 일정한 양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먼지를 쌓이게 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구입했다. 쓰다보니, 양을 늘리고 싶었고, 돔을 열고 닫고 여간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있던 그대로 양을 늘리고 싶으면 동작을 다시한번 반복했다. 어느날 아침 바쁜출근시간 실수로 바닥에 떨어트리면서 부품이 분리되어 버렸고, 그것을 분리배출이 번거로워 버리지도 못하고 담아두었다. 남편이 이건 조립해서 쓰면 될텐데.. 하면서 처음 모습과 다르게 조립을 했다. 돔을 없애 버렸고, 칼날과 이어져 있던 분쇄도를 조절해주는 나사2개 중 귀찮다고 1개만 이어주었다.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해 핀잔을 주었지만, 쓰다 보니 돔이 없어 양을 마음데로 늘릴수 있었고, 나사가 하나밖에 없어 삐그덕 거려 분쇄도는 고르지 않지만 커피맛은 쓰지 않고 연한 상태로 맛을 낼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맛을 내는 그라인더가 되어있다. 
‘정상이 아니네’, ‘정상 아니면 버려’, 이런 언어가 남무하고 있다. 정상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각하며 쓰고 있었던 것일까? 라고 자문 하는 시간 이였다.
왼팔이 점점 변해 닭이 된다면 나는 새벽을 알리겠다고 오른팔이 점점 활이 된다면 나는 올빼미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꼬리뼈가 점점 변해 수레바퀴가 되고 내마음이 말이 된다면, 그것을 탈테니 따로 수레가 필요하겠는가? 병에 걸려 꼽사등이가 된 자여 자신의 몸의 대한 생각은 사이보그가 되는 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결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생사를 편안히 때의 추이에 맡기면(안배이지화)슬픔과 기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네’ <낭송장자189>
  신체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비장애인의 시선이 내면화 되어 있다던 김초협 작가,  본인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던 두작가의 대담내용에서도 신체장애와 비장애의 카테고리가 아닌 당장 우리 삶이 이원화된 정체성에서도 대입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정상과 비정상, 남자와 여자, 결혼자 비혼자, 이생애와 동성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참과 거짓, 각자의 정체성을 공유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음새 혹은 틈, 과 같은 타자를 만나야만 가능한 시대 그 타자를 거부하지 않는 유연함(청테이프)가 절실하게 필요한 나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틈을 낼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다.
